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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은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

가 많은데, 이러한 경우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 및 식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오염이 진행
된 후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피해가 막심하다. 

토양오염을 야기하는 물질 중 중금속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이다. 
중금속의 발생원은 주로 산업단지, 철도부지 및 제철산업부지 등인데, 이러한 산업특성 때문에 중금속 오염
은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까지 함께 수반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(Im, 2014). 중금속 및 난분해성 물질은 
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어 생물농축을 야기하여 사람
에게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해를 끼칠 수 있다(Choi et al., 2015).

이에 본문에서는 오염토양의 중금속과 난분해성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전기분해공정을 제안하고, 그 적용
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. 

2. 자료 및 방법
중금속 오염토양을 용질로 하고 NaOH 수용액을 용매로 하여 3:1 부피비로 반응조에 넣고 패들로 교반하

며 5 V, 15 V, 20 V로 전압의 변화를 주며 전기분해를 실시하였다. 전기분해 완료 후, 반응조의 토양을 채
취하여 24시간 건조한 뒤 용출하여 TOC, COD, Heavy metal(Cr, Cu, Pb, Hg) 항목에 대하여 Sievers 
InnovOx Laboratory TOC analyzer, Hach DRB 200 reactor/DR 2800 및 ICP-AES로 분석하였다. 

3. 결과 및 고찰
전압 변화에 따른 중금속 오염토양의 전기분해 분석 결과,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전압인 20 V에서 최

적 제거효율을 보였으며, Cr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을 만족하였고, Cu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1
지역을, Pb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을, Hg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을 만족하였다. 전압 변화
에 따른 TOC 제거율은 5 V 18.80%, 15 V 29.14%, 20 V 38.82%로 역시 전압이 증가할수록 높은 제거율을 
보였다.

따라서 중금속 오염토양에 높은 전압의 조건에서 전기분해 공정을 운영할 시 오염토양의 중금속 및 난분
해성물질을 함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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